
제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13일(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 (별첨) 이억원 제1차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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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별 첨  이억원 제1차관 모두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단계로 상향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각국의 방역 강화조치가 이어지는 등

1)

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G20 회의에서도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회복의 지연 우려와 
세계 보건시스템의 개선 방안, 
안정적이고 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위한 과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IMF 총재도 국가간 백신보급, 감염확산세 차이 등에 따른
불균등 회복(two-track recovery)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이에 따른 국가간 파급효과(spill over)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2)

리스크 요인의 점검과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금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국내외 실물경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점검합니다.

1) (영국) 거리두기 해제 계획 연기(6.21→7.19일), (이스라엘) 실내 마스크 착용조치 재도입, (호주) 시드니 봉쇄조치 연장 등
2) “major central banks have to carefully communicate their policy plans This would also help prevent excess financial 

volatility at home and abroad. The key is to prevent the types of spillovers we saw earlier this year”(‘21.7.7, IMF 블로그)



【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유로존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하는 등
3)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주요국의 방역 재강화 조치가 이어지며 

회복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7.8일 발표한 새로운 통화정책전략에서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상향하면서

목표치의 일시적인 상회를 허용할 것을 시사하는 등
4)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5월 물가상승률과 6월 고용지표 등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6월 FOMC 의사록도 현재 미국경제가 정책기조 변경을 위한

실질적 경제 진전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으며,

정책기조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함에 따라,

조기긴축 이슈와 관련한 영향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경계감과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며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美 국채금리도 2월말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상황입니다.5)

3) 美비농업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 (4)26.9 (5)58.3 (6)85.0 / 유로존 PMI(5→6월) : <종합>57.1→59.2 <서비스>55.2→58.0 
4) 2% 근접 또는 하회에서 2%로 상향,  “this may also imply a transitory period in which inflation is moderately above target.”
5) 美국채금리(10년물, %, 기말): (‘21.1)1.06      (2)1.43    (3)1.75     (4)1.63     (5)1.58     (6)1.47     (7.13)1.37 

美다우존스(pt, 기말):     (‘21.1)29,982.6 (2)30,932.4 (3)32,981.6  (4)33,874.9 (5)34,529.5 (6)34,502.5 (7.13)34,996.2



올해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변동요인이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 가능성,

美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이슈,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6)
,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국제금융시장의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경제·금융시장 동향 】

국내 실물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와 심리･속보지표 등이

양호한 흐름을 견지하는 등
7)
 

전반적인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추경예산을 활용한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충격과 민생의 어려움 완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물가 상승으로의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금융거래(채권매도, 저평가 위험자산 매수 등)
7)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 (‘21.1)102.7 (2)102.9 (3)103.2 (4)103.7 (5)104.1

CSI : (‘21.3)100.5 (4)102.2 (5)105.2 (6)110.3‘18.1월 이후 최고치) / BSI: (‘21.3)89 (4)96 (5)96 (6)98(’11.4월 이후 최고치)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확산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8)
 

작년 8월과 11월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2차 및 3차 확산기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수일 내로 빠르게 회복되는 강한 복원력을 나타낸 바 처럼,

우리 실물경제가 그간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고,

견고한 대외건전성
9)
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힘입어 

변동폭은 제한을 받는 모습이나,

변이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과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대응방향 및 마무리 말씀 】

온국민이 힘을 모아 어렵게 맞이한 

경제의 회복국면을 지켜나가고,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8) 韓 국채금리(10년물, %, 기말) : (‘21.1)1.768   (2)1.960    (3)2.057   (4)2.128  (5)2.179  (6)2.092  (7.12)2.022
KOSPI(pt, 기말) :            (‘21.1)2,976   (2)3,013    (3)3,061   (4)3,147  (5)3,204  (6)3,297  (7.12)3,246

9) 국가신용등급 : 역대 최고치 유지(S&P AA), 외환보유액 : ’21.5월말 4,565억불(사상 최대) ’21.6월말 4,541억불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등 최근 방역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美 연준 등 주요 정책당국의 대응 기조,

그간 누적된 금융불균형의 리스크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폭넓고 심도깊게 분석하면서

상황별로 가동 가능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